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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연세대와 FA컵 첫 대결

프로축구 광주

FC가 안방에서

FA컵우승을향한

도전을시작한다

광주는 오는 19

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

서 서울 연세대와

2017 KEB하나은

행 FA컵 4라운드(32강전) 홈경기를 치른

다

첫 상대가아마추어팀이기에오히려부

담스러운광주다

연세대 입장에서 FA컵은 프로팀 사이

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대

회이자 프로팀과의 부담 없는 승부다 하

지만 K리그 클래식과 FA컵을 병행해야

하는광주에는운영의묘가필요한 형님

의자존심이걸린경기다

5경기연속무승의광주는오는 23일 K

리그 클래식 7라운드 상주전을 앞두고 있

다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기에는 부

담스러운상황이지만그동안경기를쉬었

던선수들로전력을구성했다가패기넘치

는아마팀에자칫덜미를잡힐수도있다

광주는연습경기를통해경쟁력을보여

준 선수와 부상 복귀 선수로 라인업을 구

성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K리

그클래식에도대비한다는계획이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까지 대학 무대에서

맹활약했던이중서이순민나상호가있다

이중서는 최근 지역 대학팀과의 연습경

기에서 골 맛을 봤고 짧은 시간이지만 K

리그데뷔전도치렀다영남대시절돌풍의

주역으로서 대학팀을 상대로 어떻게 플레

이를해야할지잘안다는점도강점이다

이순민 역시 마찬가지다 2016시즌을

마치고군에입대한이으뜸의대체자로주

목을 받은 이순민은 공격 능력이 뛰어난

왼쪽 측면 수비자원이다 이순민에게 이

번 경기는 K리그 클래식 데뷔를 위한 어

필무대이기도하다

올 시즌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나

상호의 경기력도 점검대상이다 동계훈련

기간 입은 부상으로 아직 K리그 클래식

데뷔전을치르지못했지만최근부상복귀

와 함께 빠른 속도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어이번경기에서광주공격자원에힘을

보탤수있을지주목된다

연세대는대한민국프로및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한 전통의 명문이다 프로팀이

라고해서만만히나설수없는이유다 그

러나 올 시즌 U리그에 참가하지 못해 경

기감각이떨어져있다

연세대전을 통해 FA컵 우승 가능성과

비주전선수들의잠재력을확인하고자하

는 광주가 FA컵 승리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잡을수있을지주목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이중서 나상호이순민

오늘오후 7시 홈경기

신예리그훈련기회로

정해성(58사진) 전 전남 드래곤즈 감

독이 위기에 빠진 축구대표팀 수석코치

로부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국가대표팀 수

석코치에 정해성 전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해성 신임 수석코치는 서울 중앙고

와 고려대 럭키금성에서 선수생활을 했

으며 국가대표팀코치와전남감독을역

임했다

특히 거스 히딩크 감독 시절 코치로서

2002 월드컵 4강 위업 달성에 기여했고

2010 남아공 월드컵

에서는 허정무 감독

을 보좌하며 16강 진

출을이뤄냈다

계약 기간은 18일

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본선까지다

협회는 정해성코치는 19일서울월드

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축구협회(FA)컵

32강전 FC서울과 FC안양의 경기에 앞

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인사를 할 계획

이라고밝혔다

축구대표팀 기술위원회는 최근 설기

현 코치와 차두리분석관의무게감이낮

다고판단해 경력이풍부한한국인지도

자 출신 수석코치를 선임하기로 했다

슈틸리케감독과선수간가교구실을할

적임자를뽑겠다는입장이었다

정해성 코치는 외국인 사령탑인 히딩

크감독을보좌한경험이있는데다기존

코치진의 설기현 코치 차두리 분석관과

관계가좋고전남등에서지도경험이풍

부해높은평가를받았다

연합뉴스

정해성前전남감독 슈틸리케호수석코치부임

학업과운동을병행하고있는영광법

성고등학교 여고부 농구팀이 전국 단위

대회에서준우승을차지해눈길을끈다

18일영광법성고(교장안병호)에따르

면최근춘천호반체육관에서끝난제42

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 농구대회 여

고부에서준우승에올랐다 지난 2003년

협회장기우승이후 13년만에결승에오

른법성고는 분당 경영고를 상대로아쉽

게준우승에그쳤다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5명뿐인 상황

에서도전반을 2319로리드한법성고는

4쿼터 3분 11초 시재희가퇴장 당하면서

선수부족으로 4명이 경기에 나섰고 결

국분당경영고에 4868로패했다

법성고는 이날 전윤지가 18득점 10리

바운드를 강미혜가 15득점 7어시스트 4

스틸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안병호 영광 법성고 교장은 농구부

소속학생들은정규수업을모두마친후

운동을 하고 있으며 교과성적이 우수하

고한국사자격증취득등학업에도최선

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상선수

등이 복귀하면 종별 전국남녀중고 선수

권대회와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

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영광 소녀들의슬램덩크 법성고 농구팀 전국대회준우승

춘천호반체육관에서최근열린제42회 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서여고

부준우승을차지한영광법성고선수들과학교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영광법성고제공


